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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생이 일하고 싶은
기업 1위는 ‘카카오’

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

자영업자 은행 대출 급증

코로나19 사태에도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

20% 넘게 늘어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.

지난 21일‘연합뉴스’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

는 이날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은 565억 달러

로 지난해 동기보다 21.5% 증가했다고 밝혔다. 이

는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반기 기준으로 가

장 많은 수준이다. 기존 최대치는 지난해 하반기로 

542억 달러였다.

월별로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세

자영업자의 은행 대출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67

조 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직전 같은 기

간보다 84%나 많은 것으로 그만큼 영업 부진에 따

른 대출 의존도가 커졌다는 얘기다.

지난 21일‘서울신문’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

날 지난 6월 말 현재 은행권의 기업 대출 잔액은 

1,022조 1,000억 원으로 2019년 12월 말보다 153

조 1,000억 원(17.6%) 늘었다고 집계했다.

이 중 대기업 대출은 20조 8,000억 원(13.7%), 중

소기업 대출은 132조 3,000억 원(18.5%) 증가했다. 

중소기업 가운데 개인사업자(자영업자) 대출은 66

조 9,000억 원(19.8%) 늘어 증가율이 더 높았다. 이 

기간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증가분을 직전 같은 기

가 이어졌다. 특히 5월(38.5%)과 6월(30.9%)에는 증

가율이 30%를 넘었다.

품목별로는 화장품이 17.1% 증가한 27억1천만 

달러로 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. 코

로나19 신속진단키트 수출 확대에 전체 의약품 수

출은 19억8천만 달러로 224.9% 급증했다. 또 자동

차부품(26.1%), 반도체(45.5%), 반도체 제조용 장비

(21.5%) 등이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.

국가별로는 미국과 독일에 대한 수출이 역대 최

대였다. 대미 수출은 69억8천만 달러로 15.0% 증

가했다. 독일에 대한 수출은 165.0% 늘어난 18억7

천만 달러를 기록했다.

상반기 온라인 수출은 5억6천만 달러로 지난해 

동기보다 101% 늘었다. 온라인 수출은 지난해 1월

부터 18개월 연속 증가하며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

수출액(7억3천만 달러)의 77%를 이미 달성했다.

온라인 수출 품목은 주로 화장품(38.7%), 의류

(16.7%) 등 한류와 연관된 소비재였다. 수출 대상국

도 일본(52.4%), 중국(18.1%), 미국(17.7%) 등 글로

벌 온라인몰이 발달한 국가에 집중됐다.

대학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은 카카오였다.

지난 20일‘경향신문’에 따르면 취업포털 인크루트

는 이날 전국 대학생 1,079명을 대상으로 2021 대학

생이 뽑은 일하고 싶은 기업을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

타났다고 밝혔다.

조사결과 카카오가 응답자의 12.7%를 차지해 대학

생이 뽑은 일하고 싶은 기업 1위에 올랐다. 높은 사업

가치와 유망한 성장가능성 (21.2%)을 이유로 가장 많

이 꼽았고 본인의 성장, 개발 가능성(16.1%)을 들었다.

2위는 10.7%의 득표율을 기록한 삼성전자다. 삼성

전자를 선택한 이유는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제도

(55.6%)라고 과반 이상이 답했다.

설문 결과 CJ그룹 계열사의 순위 상승이 두드러졌

다. CJ ENM(7.0%)의 경우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

3위를 기록했고, CJ제일제당(5.9%)은 9위에서 4위로 

단숨에 5계단 순위 상승했다. CJ ENM 또는 CJ제일

제당을 뽑은 이유는 동종업계와 지역사회, 해외에서 

선도하는 이미지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.

반면 네이버(5.1%)는 2019년 1위에서 2020년 3위, 

올해는 5위로 물러났다. 현대자동차(4.1%)와 아모레

퍼시픽(3.4%)도 각각 한 단계씩 순위가 하락한 7위

와 8위를 기록했다. 2019년 4위를 기록했던 SK하이

닉스는 2020년 10위권에 오르지 못했으나 올해 6위

(4.6%)에 올랐고 LG화학(3.2%)과 BGF리테일(2.4%)

은 각각 9위와 10위로 진입했다.

인크루트는 2004년부터 18년간 대학생이 뽑은 일

하고 싶은 기업 설문조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. 올해

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순 150개사(그룹사 제외)를 

대상으로 진행했다.

간(2018년 6월 말~2019년 12월 말 36조 4,000억 

원)과 비교하면 83.8% 많은 것이다.

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잔액은 2018년 말 313조 

8,000억 원에서 2019년 말 338조 5,000억 원으로 

24조 7,000억 원 증가했다. 이어 지난해 말 386조 

원으로 47조 원 급증했고, 올 들어 5월 말 기준 402

조 2,000억 원으로 400조원을 처음 넘었다.

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했

지만 인건비와 임대료 같은 고정비는 계속 부담해

야 했다. 그나마 은행 대출 등으로 연명했지만 이제 

대출 한도가 차서 대출을 더 받기도 쉽지 않다. 한

국은행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이들의 

빚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. 

▲ 그래픽=인크루트

▲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 성적을 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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